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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하반기 실적 개선에 주목
[출처] 키움증권 권준수 애널리스트
 
 
1Q23 영업이익 61억원, 시장 컨센서스 하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1Q23 실적은 매출액 1,636억원(-4%QoQ, -18%YoY), 영업이익 61억원(-60%QoQ, -72%YoY)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영업이익 컨센서스 164억원). 1) IT 업황 둔화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재고조정으로 모바일/반도
체용 ICS(회로박) 제품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고, 2) 중국 고객사 재고조정 및 중국 내 동박 Oversupply에 따른 판가 압박
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또한 국내 전기료 상승, 원재료 가격의 부정적 래깅효과(2~3개월) 및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
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며(1Q23 영업이익률 3.7%), 원/유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396억원)이 발생하며 당기
순손실(-429억원)을 기록했다.
 
 
2Q23 영업이익 141억원(+131%QoQ) 전망
 
2Q23 실적은 매출액 2,177억원(+33%QoQ, +16%YoY), 영업이익 141억원(+131%QoQ, -44%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
기는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 회복에 따라 판매량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구리 가격의 래깅 효과에 따라 2분기 판
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1Q23 기준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동률이 단기간 내 큰 폭으로 개
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부터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 및 당사 재고 소진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전망되며, 수익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3,4 공장의 램프업(수
익성 20% 수준 추정)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객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기대
 
올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고객 다변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당사는 인수 관련 이벤트로 불확실성이
상존했으나, 최근 롯데 그룹 인수 이후 고객 다변화, 계열사간 시너지(전지소재 포트폴리오) 창출 및 CAPA 증설 등이 가속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당사는 10년간의 장기공급계약(고객사 및 규모 미공개) 공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주요 고
객사향 매출 비중(50~60%)이 높았으나, 향후 말레이시아, 스페인, 북미 증설을 기반으로 고객 다변화를 빠르게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동사는 말레이시아 CAPA(총 9만톤 예정)가 높은 상황이므로 전력비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이며, 중장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0원을 유지한다.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RView


 

 
 



 

 
 
 
 
 



 
 
 
 
 
 
 
 

 
 
CJ
비상장 자회사의 높은 성장세 지속, DPS도 상향 예상
[출처]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
 
 
일부 상장자회사 수익성 저하로 부진한 실적. 비상장자회사의 높은 성장세는 지속
 
CJ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000원을 유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9.8조원으으로 YoY 7.2% 증가했지만 영
업이익은 3,293억원으로 YoY 33.8% 급감해 컨센서스를 약 42% 하회. 부진한 실적은 일부 상장자회사들의 수익성 악화 영
향 때문. CGV는 대작 흥행과 외부활동 증가 영향으로 매출이 YoY 76.3% 증가하고 영업이익 적자폭도 축소되었으며, 프레
쉬웨이도 외식·급식 회복, 대형기관 수주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폭 증가한 반면 제일제당은 내수소비 부진, 고환율
및 원가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YoY 58.8% 급감.
ENM도 TV 광고매출 부진과 TVING 콘텐츠 투자비 확대로 적자전환하는 등 수익성 악화로 연결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음. 비상장자회사의 경우 올리브네트웍스는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순이익이 YoY 31.4% 감소했지만 올리브영과 푸
드빌은 코로나 완화로 인해 호실적이 지속 중. 올리브영의 경우 온·오프라인 동반 성장과 지속적인 영업효율화를 통해 1분
기 중 매출액 8,291억원, 순이익 773억원으로 각각 YoY 42.3%, 97.7% 급증했으며 푸드빌은 국내 외식 회복 및 해외 베이커
리 성장 등으로 흑자전환하는 등 비상장자회사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CFD 여파로 인해 CJ 주가가 급락세를 보
인데다 실질 NAV 5.4조원 대비 현 시가총액도 약 2.6조원 수준에 불과해 가격 매력은 다시 높아졌다고 판단
 
 
올리브영 외형성장 지속 기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통신판매중개업도 진출 예정
 
CJ올리브영은 1분기 운영 점포수 기준 국내 H&B 시장 M/S 71.3%를 기록하며 거의 독점체제를 굳혀 나가고 있는데 최근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 그동안 그룹내 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한 통신판매업만 영위했던 올리브영은 쿠팡∙네이
버∙11번가 등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처럼 판매자를 온라인몰에 입점시켜 상품 중개를 담당하는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 판매중개업은 재고관리 및 유통판매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입지를 통해
비교적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기존 올리브영의 온라인 사업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 올리브영은 최근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일본∙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매출액도 큰폭 증
가하고 있음. 문체부에 따르면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기준 각각 MoM 103.7%, 59.9% 급증했으며 전년대
비로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상품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오프라인 성장세에 더불어 O2O 전략과 오늘드림 서
비스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매출 호조도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영역 확대와 외국인 매출 증가까지 더해져 외형이 계속 성장
할 것으로 기대. 한편 1분기말 온라인 매출 비중이 약 27.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 정체에 대
한 시장의 우려도 일거에 해소되고 있음. 향후 IPO 작업이 재개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전망
 
 
제일제당과 ENM의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지만 DPS 추가 상향은 충분히 가능할 듯
 
주요 자회사들의 수익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에 따라 CJ의 로열티수익은 YoY 11.1% 증가. 다만 별도 수익의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자회사 배당수익이 YoY 0.6% 감소해 별도 기준 총영업수익은 YoY 1.9% 소폭 증가에 그침. 배당수익 감소의
배경은 제일제당이 실적 부진에 따라 배당을 50% 가량 축소했고, ENM이 업황 불확실성에 대비해 배당금을 미지급했기 때
문. 반면 프레시웨이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추가 확대하고, 올리브영의 배당이 51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3배 이상
증액되면서 제일제당과 ENM의 배당수익 감소폭을 대부분 상쇄. 금번 증액으로 올리브영의 배당수익 기여도가 압도적으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list.cmd?pid=3&cid=2


로 커짐. CJ측은 매년 주당배당금을 유지 또는 상향한다는 원칙 하에 2018년 이후 DPS를 매년 상향해 왔는데 제일제당과
ENM의 실적 회복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비상장자회사들이 배당 측면에서 탄탄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로열티수익
도 금번 1분기와 같이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배당재원 확충에 따른 DPS 상승도 충분히 기대
 
 

 



 



 

 
 
 
 
 



 
 
 
 
 
 

 
 
SKT
UAM 테마주 편승 가능할까?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매수/TP 8만원 유지, 5월에 이어 6월에도 통신업종 Top Pick으로 제시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12개월 목표주가 8만원을 유지한다. 또 5월에 이어 6월에도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으로 제시
한다. 1) 1Q에 이어 2~3Q에도 YoY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2)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3) 시중 금리 하락과 더불어 UAM 등 신사업 성과 도출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현재 기대배당수익률이 6.7%로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인 네트워크 기반 UAM 2027년 도입 예상, 단 2024년부터 관심은 높아질 것
 
최근 UAM 행사가 많아지면서 국내 UAM(Urban Air Mobility)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AM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선 기체 제조 및 운영, 운항/관제/통신 서비스 제공, 버티포트 구축 및 운영 업체 선정은 물론 노선 허가/사업권 부여
등 규제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현재 상용서비스를 위한 민관 합동 실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상용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물론 도입 초기엔 무인이 아닌 유인 UAM으로 운영될 것이며 네트워크도 주행보다는 탑승자 엔터테인먼트 목적
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무인 UAM 체제로 돌입할 것이며 상용 네트워크도 주행용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높은 파일럿 인건비를 감안할 때 비상 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면서 사전 입력된 일정 궤도를 주행하는 UAM 체제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UAM용 주파수 대역으로는 5~7GHz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 무인 UAM이 상용화되려면 4
년이나 남았다. 하지만 5G/6G의 궁극적 목표인 IoT로의 진화, 모빌리티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 투자가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10억원 내외의 우수한 해외 UAM 기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요금도 1km에 3천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2024년엔 UAM 관련주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토탈 서비스 가능한 몇 안되는 국내 업체 중 하나, 장기 재료 부상은 가능할 것
 
UAM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선 항공기 운항 및 관리, 버티포트, 교통 관리. 운항정보 제공이 필수이다. 현재 국내엔 6~7개의
UAM 컨소시엄이 존재하며 대다수 컨소시엄 업체들은 이중 1~2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SKT는 교통 및 기상 정보
외 모든 분야에서 직접 UAM 사업에 참여한다. 미국 UAM 기체 제조 업체인 조비사와 티맵모빌리티가 기체 운항 관련하야
협력 중이며 버티포트 및 교통 관리는 SKT가 직접 한다. 국내 컨소시엄 업체 중 사실상 유일한 UAM 토털 서비스 업체이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
티 서비스) 기술상 우위는 이미 입증된 바 있고 5G/6G UAM 상용 네트워크 경쟁 우위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다. 현재 SKT는
몇 안 되는 입증된 UAM 업체이며 관련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list.cmd?pid=3&cid=2


 



 



 

 
 
 
 
 



 
 
 

 
 
SK스퀘어
Harvest and Return 30~50%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투자 회수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
 
동사는 상장 회사 중 유일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기업으로 1)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수입의
최소 3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것, 2) 자회사를 매각한 후 그 성과를 주주들과 Share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최근 동시에 발생했는데 지난 3월 31일 1,100억원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 후 현재 약 57%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
에 있다. 이는 전년도 수취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을 주주환원에 활용한 첫 사례이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로부터 수취한 전년도 배당 수입은 1,760억원 (분기당 438억원) 이며 이를 환원율로 계산하면 30%를 크게 초과
한다.
매각이 진행 중인 SK쉴더스의 예상 매각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23F 4,160억원, 24F~25F 4,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3년 수취 금액의 약 50%인 2,000억원으로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실제 동사는 Deal closing
이후 이사회를 통해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l closing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연내 추가
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 추가 투자
 
국내 최초로 투자형 지주회사 구조를 띄고 설립된 회사이며 투자 회수는 3차례 진행중에 있다 (SK M&A 서비스 720억원,
나노엔텍 580억원, 쉴더스 약 8,600억원). 24~25F 쉴더스 매각 대금 4,500억원 포함 추가적인 투자 회수가 가능한 포트폴
리오가 포진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M&A를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70% 넘게 할인해도 목표가 55,000원
목표주가는 산출 방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했다. 1) 상장 자회사 가치 70% 할인, 2) 비상장 자회사 가치도 20% 할인
하여 목표가 55,000원을 유지한다
 

 
 

http://www.ds-sec.co.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1636


 

 



 
 
 
 
 
 
 
 
 
 

 
 
인텔리안테크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대우주시대의 개막
 
VSAT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으로 VSAT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실적성장과 더불어 MEO/LEO 위성통신 안테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LEO 사업 진출이 진행되며 동사 수혜 또한 확대 중. 올해부터 위성통
신 서비스 개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동사의 공급 물량 증가 전망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지난 4/21 약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공시. R&D, 원재료 매입, 채무상환을주 사용 목적으로 기재. 연구개발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인 평판형 안테나는 LEO 시장 개화와 맞물리며 각광받고 있으며 시장 진입자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있어 시장 선
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 전략으로 판단

https://www.nhqv.com/


동사가 신규로 개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되는 게이트웨이용 안테나 공급사 “Company A”는 Amazon
으로 추정. 매출 규모 및 시점 추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실적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 전망
유상증자 및 R&D 투자 확대로 단기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여전히 성장 초입 단계인 전방 산업과 더불어
고객사 및 제품 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사에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
 
 

 

 
 



 
 



 

 
 
 
 
 



 
 
 
 
 
 
 

 
 
SK오션플랜트
사상 최대 매출, 성장가도 순항
[출처] 키움증권 이종형 애널리스트
 
 
1분기 실적은 분기 최대 매출 경신하며 호조
 
1분기 영업이익은 186억원(+48%QoQ, +9%YoY)으로 컨센서스 182억원에 부합했고 키움증권 추정치 160억원은 상회했다.
매출액이 2,197억원(+31% QoQ, +29%YoY)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형 하부구조물 제작을 위한 약 30억원의
일회성 야드 보강비용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10.0%에서 8.5%로 하락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일회성 비용
이 적게 발생해 키움증권 영업이익률 추정치 7.5%는 상회했다. 1분기 해상풍력관련 매출비중은 54%로 작년 4분기 28%,
전년동기 34% 보다 대폭 높아지며 올해부터 진정한 풍력 하부구조물 업체로 재탄생했다.
한편, 과거 세무조사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76억원의 일회성 법인세 환급을 받아 당기순이익은 키움증권 예상
치 및 컨센서스를 100% 이상 상회했다. 동사는 1분기말 기준 올해 연간 유효법인세율 7.53%로 전망했다.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3분기부터 수주모멘텀 기대
 
상반기에는 ①기존 야드 보강, ②SK오션플랜트로의 사명변경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해 영업이익률은 8~9% 수준
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는 일회성 비용들이 소멸되고 해상풍력 매출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9~10% 수준으
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3분기부터는 2030년 이후까지의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는 15GW급 메가 프로젝트인 대만 ‘Round 3’ 발주가 시작됨을
주목해야 한다. 가장 빠른 ‘Round 3 – Stage 1’ 단계 3GW는 총 192개의 재킷이 발주될 전망인데, 이 중 해외 업체가 직접 수
주 가능한 76기(40%)와 Up scoping 물량 44기를 포함해 최대 120기가 동사가 수주 가능한 물량이다. 동사는 이미 24년 상
반기까지 일감이 ‘full’로 차 있는 관계로 24년 하반기이후 제작분을 중심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며 ‘Round 1, 2’ 단계에서
동사가 수주했던 비중(44%)을 감안하면 ‘Round 3 – Stage 1’ 단계에서도 상당한 물량의 수주가 기대된다. 올해 동사의 수주
목표 9,000억원 중 해상풍력은 8,700억원이다.
①아시아 해상풍력 재킷(Jacket) 선두업체로서의 입지, ②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구조적 성장, ③50만평 규모의 부유식 전
용 신공장 증설을 통한 중장기 성장모멘텀 관점에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RView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섹터 내 확실한 알파를 찾는다면
[출처] NH투자증권 한승연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29,000원으로커버리지 개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29,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SOTP(부문별 가치합
산) 방식으로 1)영업가치(EV/EBITDA), 2)파이프라인가치(DCF), 3)순차입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인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가치 대부분은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며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가 밸류에이션의 핵심이다. 한올
바이오 두 개의 3상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나, 임상 및 시장 상황 고려하여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만을 가치에 반영하
였다
 
 

https://www.nhqv.com/


명확한 저평가 관측,투자 매력도 높음
 
파이프라인 밸류에이션은 DCF로 진행하였으나, 절대가치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사
Immunovant(IMVT.US)와 한올바이오 시가총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추가 고려하였다. 나스닥 상장사인 Immunovant는 독특
하게도 동사의 자가면역파이프라인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즉, 한올바이오 기업가치는 나
스닥 시장에 상장된 Immunovant를 통해 간접적인 산출 가능하다. 당사는 파이프라인 귀속 영업이익률 비교를 통해
Immunovant  대비 한올바이오의 적정 시가총액비중을 최소 50%로 제시한다. 현재 해당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DCF로
평가한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업사이드가 확인된다.
 
 
투자 포인트:자가면역질환 내차세대 블록버스터타깃 기전
 
한올바이오의 FcRn 타깃 기전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은 큰 시장 규모와 확장 가능성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자가면
역은 항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종래의 TNF-α, 인터루킨(IL) 특허 만료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Anti-FcRn은 항체매개라는 자가면역질환 내 새로운 기전으로 향후 류마티스와 같은 새로운 적응증 확장을 통한 블록버스
터급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 batoclimab(IMVT-140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IMVT-1402를 개발하며 Anti-FcRn 내
최고의 치료제(Best In Class) 지위를 노리고 있다. IgG 항체 매개 자가면역질환은 약 100개 존재하며, 그중 22개에 대한 치
료제만이 개발 중이다. 결국 장기 레이스에서는 최초보다는 최고의 치료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안구건조증 가치는 밸류에서 제외
 
안구건조증 치료 후보물질 tanfanercept(HL036)는 올해 상반기 두 번의 3상 데이터(글로벌, 중국)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해
당 안구건조증 임상 결과는 보수적으로 기다려야한다고 판단한다. 기존 임상 데이터 및 최근 허가 및 상업화 난이도 상승
을 고려하였다. 이에 당사는 기업 가치 평가시 tanfanercept  파이프라인 가치는 미반영하였다
 
 
탄탄한 재무구조와 영업현금흐름을 갖춘 K-바이오텍
 
동사는 ’23년 1분기 기준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을 299억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 대웅제약(지분율 32%)의 안
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 영업에서 작년 영업현금흐름 252억원 유입되었다. 다른 바이오텍과 달리 지속가능한 R&D
모델 확보하며, 불확실한 외부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재무·영업구조 오히려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24년 중국에 이
어 ’26년 미국에서 FcRn 타깃 치료제로 첫 로열티 매출 발생을 예상한다. 특히, 미국에서 대형 로열티 매출 기대되는 선두
K-바이오텍으로, 로열티 매출이라는 바이오신약으로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